
2026년 2월 안용주 선교사 가정 기도 편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

는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

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6:35)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길 소원합니다. 이번 기도편지는 우물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합니다. 

작년 담임목사님께서 단기 선교팀과 오시면서 귀한

우물 선교 헌금을 전해 주셔서 우물 사역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우물사역을 한다하니 많은 선교사님들

이 벌써 그 힘든 사역을 할 것이냐는 말에 저는 뭐가

힘든가 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최대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다녀보고 좋은 업체를 만나도록 기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우물들을 방문하고 공

부하면서 왜 어려운 사역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물을 파는데 1m 당 55불에서 60불이 들어갑니다.

깊은 우물은 200m 정도를 파는데, 200m를 파고 물

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10000불 정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우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들의 마음이 쉽지 않으신 것입니다. 

(위의  사진 왼쪽이 ‘보어홀 우물’, 오른쪽이‘핸드펌프 우물’)

 ‘보어홀’ 우물은 200-300m 까지 깊이 들어가는 우

물이고 그러기에 깊이 파는 장비와 그 물을 끌어 올

릴 좋은 펌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역지 처럼 전기

가 없는 곳에는 태양광(솔라) 장비까지 더해져야 하

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3만불-4만불이 들어

갑니다. (땅을 파서 한번에 수원을 찾았을 경우입니

다.) 물 양도 많고 좋은 시설이지만 초기 비용이 높습

니다. 그리고 고장 시 현지 교회나 마을에서 감당하

기에 관리 비용이 너무 비싸 멈추어 있는 우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에 ‘핸드 펌프 우물’은 최대

70-80m까지  뿐이 못 들어갑니다만 비용이 4000불

선으로 저렴하고 고장시 관리 비용도 보어홀에 비해

저렴합니다. 80M 안에서 물이 있어야 합니다. 

‘보어홀’의 장점은 깊이 물을 찾을 수 있으나 설치 유

지 비용이 높고, ‘핸드 펌프 우물은’는 80미터 이상

깊은 물을 이용할 수는 없지만 비용이 좋아 현지 교

회나 마을이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 

 “보어홀” 보다 갈릴리교회와 벧엘교회 그리고 필요

한 마을들에 “핸드펌프 우물”을 설치하는 사역을 시

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핸드펌프는 돈이 되

지 않기에 깊은 산골까지 업체들이 잘 안오려 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업체를 잘 못 만나

계약금만 보내고 사라져 버린 업체들이 있어서 업체

선정이 중요했습니다. 개인이 하는 곳이 아닌 체계가

갖추어진 업체를 찾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이툼

비 지역이나 근처에 그래도 규모가 있는 므윙기 지역

에도 정식 우물 업체가 없어서 맘이 힘들었습니다.

좋은 회사 위한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짜잔~!!!! 지금도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얼마전 므윙기 지역을 지나

며 새로 생긴 간판을 보고 놀

랐습니다. 나이로비에 있는

큰 회사에서 므윙기에 지점

을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  

어려움을 주시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업체를 만났으나 여

러가지 기도 제목이 이어졌습니다. 케냐의 폴레 폴레

문화 (천천히해야 복이 온다)로 약속했던 물을 조사하

러 날이 계속 미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툼비

갈릴리 깊은 산골 교회까지 업체 차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물을 파는데 얼마가 드는 것입니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우물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보어홀’이라고 불리는 우물과 ‘핸드펌

프’ 우물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잘지내고 있습니다. 

햇수로 4년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적응한 듯 하나,

전기, 물이 없는 날은 여전히 맘이 어렵습니다. 그래

도 예전보다는 훨씬 의연히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서 삼촌이 보내주신 한복이 세달만에 배를 타고 와

학교 인터내셔널 데이에 예쁘게 입고 찍었습니다.

아래는 유진이가 그린 우리 가족 모습입니다.

그

<기도제목>

1.갈릴리, 벧엘교회 우물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2.이툼비 산골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도록

   3.저희 가족들 주님이 지켜 주시길, 영육의 건강 위해서

저희도 기도해주시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일반적으로 L로드를 통해서 땅 속 물을 찾고 전자 기기

로 물이 많은 곳의 포인트를 찾는 일이 하루 종일 진행

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3곳의 물이 있는 곳

을 찾았습니다. 물,지질 분석에 3일이 걸립니다

물 포인트를 찾아 기쁨 맘으로 나무 못을 박는데, 제 

자세가 어설픈지 함께 오신 교인들이 즐거워하십니다. 

나무 중 푸르게 보이는 것은 물 없이도 사는 가시 아카

시아 나무와 다른 종의 가시 나무들입니다.

헌물로 물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교회 마당에서 키

우던 옥수수는 건기를 못

견디고 모두 말라 버렸습

니다. 우물이 성공하면 

교회 안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것같습니다. 

물과 토지 조사를 결과, 핸드펌프 마지노선인 70-80M

정도에 물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업체에서는 (비

용이 높은) ‘보어홀’로 진행을 하기 원하나 원래 계획대

로 ‘핸드 펌프 우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벧엘 교회와 갈릴리 교회 사역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와힐리 설교를 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유창하진 않지만 많이 편해졌습니다. 설교 중에

한국어와 스와힐리어 찬양도 부르고 아이들을 불러서

짧고 재미있는 연극도 시키며 즐겁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만 즐거운 것 아닙니다^^;;) 

평일에 학교에 가지 못하

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

물 사역이 잘 진행되면 다

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장

학사역’이었습니다. 먼저

장학헌금을 주신 분이

계셔서 학업을 멈추는 상

황에 놓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

니다. 산골에서 쉽지 않

지만,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

다. 장학사역에 대해서는 

다음 선교편지에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작년 단기

선교팀 권사님께서 직접 만

들어 주신 전도지를 아직도

잘 사용하며 오가는 길에 전

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누는 우유와 크레용에 관

심이 더 있지만, 그 사랑이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땅을 파는 정부 허가와 우물 설치의 과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충분한 물이 나오도록 기도 부탁 드립

니다. 편지를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